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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eonUk Bak / Soodong Yoo

A variety of local government leave program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roved to 

increase government productivity, help government employees achieve work-life 

balance, and create a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However, the usage rate of 

annual and long-term leave is still low, and public employees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work-life bal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local government 

employee leave programs i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U.S., France, and Japan)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leav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use of annual leave for more than 10 consecutive days 

so that employees can get enough rest when they need it and gain new vitality through 

long-term leave.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given the autonomy to set 

their own vacation policies to suit their lo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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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근무 시간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 근무 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사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 근무 혁신의 배경에는 공

직 생산성 제고 외에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 이 논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지방공무원 휴가제도 해외사례 비교)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
하여 발전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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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며, 출산･양육･돌봄에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로 전환하는 데 있다(인사혁신처, 201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근무 혁신 방안 중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연가 저축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연가 당겨쓰기, 연

가 사용 촉진제, 기관별 연가 사용 목표 설정, 연가 사용 실적 부서장 성과 평가 반영 등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신설 및 개선해 왔다. 하지만,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률은 평균 연가 부여 일수의 70% 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여전히 연가 저축제와 10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현욱･이재용, 2020; 인사혁신처, 2024). 

또한, 공무원들이 조직, 상사,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

기 역시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가 및 장기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

이다. 상당수의 지방공무원은 일선 공무원(street-level bureaucrat)으로 민원인과의 대면 업무가 

많고, 시민들의 교육 수준 향상,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습득의 용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공 서

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고, 공공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일선 공무

원들은 더욱 빈번하게 감정노동을 겪고 있어 직무소진과 정서적 긴장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박현욱･이인원, 2020: 41). 또한, 휴가 등 장기간 부재 시 대체자의 업무 부담, 갈등 발생 소지 등으

로 인해 연가 및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권혜림, 2016; 박현욱･이

재용, 2020).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휴가제도 신설 및 개선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도입 후 시차를 두고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가 저축제 및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2015년에 신설된 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2019년에 신설되

었다.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지역소멸, 지방소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격변적인 문제(turbulent problems)가 

일어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 생산성의 제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조직 구성원이 일과 삶 모두를 만족하며 영위할 수 있는 공직 환경 확립이 필요한 상

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휴가제도의 개선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와 해외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의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를 소개하고, 직무 요구-자원 

모델, 조직 지원 이론 등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휴가제도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 간 비교를 위한 분석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

서는 각 해외 국가의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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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휴가제도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인사

혁신처(2024)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휴가제도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먼저 연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11일부터 21일까지 세분화되어 

있다.1) 휴가일 산정기준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가를 산정하여 차등 제공하고 있으나, 

직급･직종･직렬에 구분 없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받고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의 경우, 부여된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2) 이처럼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

된 연가는 연가보상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근･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7조의3).3)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서는 연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10일까지 연

차를 당겨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
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
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2) 연가보상비 지금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및 저축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3) 연가 당겨쓰기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로 구분되어 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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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

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4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미사용 연가일수를 통보하고, 연

가를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

으로 이월･저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일수 또는 

저축 연가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

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제7조의11). 

2.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한 휴가제도의 목적 및 중요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다양한 휴가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

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휴가는 조직 구성원의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 신체적 건강

(physical health)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웰빙(wll-being)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

로, 조직 구성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으며, 심장병, 뇌질환, 비

만, 알코올 중독 등 과로로 인한 다양한 질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휴가 중 여행, 취미 생활,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불안, 우울증, 번아웃과 같은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충분한 휴식 없이 장기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physical and mental damages)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휴가는 이러한 문제를 낮추

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Jourdrey & Vallace, 2009). 나아가, 휴가는 조직 구성원에게 신체

적, 정신적, 정서적 피로로부터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정한 휴가를 부여받은 조직 

구성원은 피로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낮아지며, 이는 조직에게 작업의 연속성 및 생산성 향상이

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Skinner and Pocock(2013)에 따르면, 휴가는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줄여, 휴가 후에 조직 구성원의 결근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휴가가 조직 내

에서 안전 밸브(safety valve)로서 조직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고, 조직 구

성원의 이탈률을 낮추며, 신규 인적자원의 충원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조직의 안정성을 높

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휴가의 역할은 직무 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 JD-R model)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JD-R model에 따르면, 직무 요구는 “조직 구성원의 역할, 직무 기대에 기반하여 신체적, 정

신적, 인지적, 정서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들”이라 정의된다(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86). 대표적인 직무 요구로 업무 시간, 업무 과부하(work overload), 역할 갈등(role conflict),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 정서적 요구(emotional demands), 직무 복잡성(work complexity), 직무 

불안정성(job insecurity), 업무 압박(work pressure) 등이 있다(Demerouti, Bakker, Vardakou, &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해외사례 비교연구   263

Kantas, 2003; Hackman & Oldham, 1976; 박현욱･이인원, 2020). 직무자원이란 “업무 목표를 성취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며, 신체적･정신적 비용(physical and psychological costs)과 직무 요구를 감

소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신체적･사회적･조직적 요인”이라 정의된다(Bakker et al., 

2004: 86). 직무 자원의 대표적인 예로 자율성, 역할 명확성(role clarity), 의사결정 참여, 피드백, 과

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 등이 있다(Hackman & Oldham, 1976). 연

구자들은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은 서로 부(-)의 관계에 있으며, 직무 요구는 직무 자원의 사용을 방

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직무 자원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요구로부터 벗어

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직무 요구가 직무 소진, 이직의도와 같은 부정적인 업무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직무 자원이 조절할 수 있다(Bakker et al., 2004; Bakker, Demerouti, & Verbek, 

2004;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0; Demerouti et al., 2003; Hackman & 

Oldham, 1976).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직무 자원으로서 휴가는 직무 요구인 과도한 업무 시간, 업무 

과부하로부터 벗어나고, 직무 요구의 부정적인 결과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경우, 직무 만족도(job satisfaction), 조

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업무 열의(work engagement), 직무 몰입(job involvement)

와 같은 긍정적인 조직행태가 증진되는 반면, 이직률, 이직 의도(turnover intentions)와 같은 부정적 

조직행태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조직 지원 이론(organizational support theory)에 의하

면, 조직 지원 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이란 조직이 구성원을 소중하게 대하고, 구성

원의 웰빙과 복지에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말한다. 조직 지원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호혜성의 원리(principle of reciprocity)에 입각하여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이 그들에게 베푼 호의에 

상응하는 노력과 충성심을 보이게 된다. 즉, 조직이 조직 구성원에게 제공한 혜택과 조직 구성원이 조

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상호 교환되는 것이다(박현욱, 2019: 279). 따라서, 지방공무원 휴가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연가 사용의 권장, 연가 당겨쓰기, 연가의 저축,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과 같은 제도는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그들에게 부여한 복지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지

방공무원이 조직과 공공부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차원에서 휴가의 역할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이란 개인이 자신의 일과 일 이외의 생활 간에 시간, 노력, 에너지 등이 적절하게 분배되

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오현규･박성민, 2014; 정예지･윤정구･김세은, 2016). 여기서 일 

이외의 생활로 가정, 여가, 성장 등이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

형, 일과 성장의 균형이 포함되는 개념이다(유효정, 2019).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된 배경에

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 여성 인권 신장,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증

가, 탈물질주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타파 분위기, 일 중심에서 개인의 행복 및 자아실현 중시로의 

변화 등이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출산･육아･돌봄 지원 제

도, 가족 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 제도, 가족 친화 인증 제도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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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는 다

음과 같다. 2018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당겨쓰기(제7조의3) 신설을 통해 당해 연도에 부

족한 휴가 일수를 보충할 수 있게 하였다. 2019년에는 ‘연가 저축제(제7조의10)’와 ‘10일 이상 연속

된 연가 사용의 보장(제7조의11)’을 신설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장기휴가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인사혁신처, 2019). 또한, 올해 연가일수를 기존 1년 이상 2년 미만 12

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을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로 상향하였고, 3년 이상 4년 미만 연가 일수

를 기존 16일에서 17일로 1일 상향하였고,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

고자 하였다(인사혁신처, 2024). 이렇게 다양한 휴가제도가 도입 및 개선된 배경에는 공공부문의 

공무원 이직률의 급격한 상승과 일과 삶의 균형 강화가 있다.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따르

면,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 수준,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문화, 적성에 맞지 않는 업

무, 연금 혜택 축소,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려운 근무 환경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려운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인원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인사혁신처, 2024). 과도한 업무로부터 벗어나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충분한 휴식

을 취하고, 장기휴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연가 당겨쓰기, 연가 저축제, 10일 이상 연

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이 신설되었고, 일부 직급의 휴가 일수가 상향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및 신설의 효과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구성원이 가족의 일로 장기휴가가 필요하거나 당해 연도의 

연가가 부족할 때, 해당 제도의 사용을 통해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

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돌봄, 노부모의 돌봄을 위해 이러한 휴가제도의 신설은 출

산･육아･돌봄 지원 제도와 가족 지원 제도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와 장기간 휴

가를 통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향상할 수 있다. 여가는 단순한 휴식과 다른 차원으로서, 여가를 통

해 개인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여가는 다양한 사

람과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으며, 개인의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도 효과적이다(Joudrey & Wallace, 2009).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창의력을 증진을 통

해 일과 성장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유효정, 2019; Strassburger, Wachholz, Peters, Schnitzer, & 

Blank, 2023). 여가와 장기휴가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기술, 언어, 자격증 등 역량 개발 시간을 통

해 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성취감과 성장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성, 혁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 적극행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여가 시간과 장기휴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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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 간 제도의 

비교분석은 최대 유사 체계 설계(Most Similar System Design)에 의한 비교로서, 제도의 특성과 내

용을 파악함으로써 적실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Przeworski & Teune, 197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의 지방공무원 휴가

제도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비교연구라 할 수 있다. 비교연구는 일반적인 것과 특정

한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가시켜준다(Rodgers et al., 1979). 비교연구의 이점으로는 제

도 및 정책이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부분과 특수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고,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 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 더불어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변수 등에 대한 영향 요소들을 밝혀낼 수 있다(Higgins, 198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방향에 관한 비

교분석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가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및 내용

비교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며, 미국의 경우 미연방법을 바탕으로 주 정부에서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주마다 복무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행정법규를 통해 지역적 특색이 담긴 복무규정

을 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지방자치단체 간 휴가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도쿄도, 홋카이도, 구마모토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가제도를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방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휴가제도가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에 제시된 휴가제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할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휴

가의 종류,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일수의 공제, 연가 당겨쓰기, 연가 사용의 권장, 연가 

저축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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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간 비교 분석틀

분석 기준 세부내용

휴가의 종류
▣ 휴가의 종류
▣ 우리나라 휴가종류와의 동일 여부

연가

연가일수
▣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기준
▣ 연가일수의 차등 제공 여부

연가보상비 지급
▣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연가일수의 공제
▣ 연가일수의 공제 규정 유무
▣ 연가일수의 공제 기준

연가 당겨쓰기
▣ 연가 당겨쓰기 규정 유무
▣ 연가 당겨쓰기 기준
▣ 연가 당겨쓰기 사용일수

연가사용의 권장 ▣ 연가 사용 권장 규정 유무

연가의 저축
▣ 연가의 이월 및 저축 가능 여부
▣ 이월 및 저축된 연가의 소멸 기한
▣ 연가저축제의 최대 저축일수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가능 여부

Ⅳ. 해외사례 비교 분석

1. 미국

1) 캘리포니아 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기본적으로 ｢주 정부법 19839, 19856-19858.2｣에 의거하여 휴가 및 병가

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더 많은 휴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 차원의 별도 연차휴가 

프로그램(Annual Leave Program: ALP)을 운영하고 있다(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2020). 

다만,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주정부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휴가(vacation) 및 병가(sick 

leave)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 혜택을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 공무원, 임원 및 전문직원으로 공무원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며, ｢2 CCR Chapter 3. 인사

과(Department of Human Resources)｣의 내용에 의거하여 연가, 휴가, 가족휴가, 병가, 멘토링 휴

가, 병역 휴가 등이 있다.

ALP는 기존의 휴가 및 병가 제도 대신 공무원들이 더욱 유연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

된 제도다.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휴가 및 병가 제도(vacation/sick 

leave program)에서 ALP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ALP로 전환이 된 경우, 최소 24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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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후에 휴가 및 병가 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며, 휴가 및 병가 제도에서 ALP로의 변경도 동일하

게 24개월 이후 변경할 수 있다. 관리직(E-99), 감독직(E-98)을 포함해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집단 교섭 식별(collective bargaining identification: CBID)이 적격 교섭 단위(bargaining unit)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시간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도 ALP에 가입이 가능하다. ALP를 가입한 공무

원은 매년 최대 640시간의 연차 휴가(annual leave)를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나 업무 중 발생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누적된 연차 휴가가 640시

간 이상일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누적이 가능하다. ALP에 가입된 공무원은 12

일의 병가 대신, 추가적인 6일의 연가를 적립할 수 있으며,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공무원 유형

에 따라 적립되는 연차 휴가가 달라진다. 관리직, 감독직, 위원회 멤버는 월 15시간~20시간, 고속

도로 순찰대, 교정 시설 근무자, 소방관(unit 5, 6, 8)은 월 12~19시간, 일반 주 공무원(unit 1,2, 7, 

9, 10, 12, 13, 14, 16, 17, 18, 19, 20, 21)은 월 11~18시간이 적립된다. 

<표 2> 직원 유형과 근속기간에 따라 받는 연가 시간

근무 기간 주 공무원 관리직, 감독직, 위원회
고속도로 순찰대, 교정 
시설 근무자, 고방관

1개월~3년 월 11시간
월 15시간

월 12시간

37개월~10년 월 14시간 월 15시간

121개월~15년 월 16시간 월 17시간 월 17시간

181개월~20년 월 17시간 월 18시간 월 18시간

241개월~25년
월 18시간

월 19시간
월 19시간

301개월 이상 월 20시간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2024)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

며, 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차년도로 이월 역시 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이 연차휴가가 640시

간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2024). 다만,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은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비를 퇴직 후 25

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가 당겨쓰기, 연가 저축제가 없지만, 휴가 은행(leave bank)제도가 운영

되고 있다. 휴가 은행 제도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 연가를 휴가 은행에 기부하여, 다른 

공무원들이 질병, 상해, 돌봄, 자연재해,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해 장기휴가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

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기부하고, 기부된 휴가는 필요한 동료

들에게 배분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기부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휴가 필요의 긴급성, 필요성 정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순위가 결

정되며, 모든 참여 공무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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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2024). 

2) 펜실베니아 주

펜실베니아 주는 공무원들의 개인적, 직업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포괄적인 휴가 정책

(comprehensive leave policies)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부모 

및 가족 돌봄 휴가(parental and family care leave), 군사 휴가, 상해 휴가, 교육 휴가) 등이 있다. 

펜실베니아 주 공무원들은 고용 시작일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적립된 연가를 사용할 수 있

으며, 근속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가 일수와 적립률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근속 기간 3년 이하

인 경우, 정규 근무 시간의 4.24%를 연차 휴가로 적립이 되며, 연간 11일에 해당한다. 근속 연수가 

3~15년인 경우, 정규 근무 시간의 7.32%가 적립이 된다(연간 19일). 근속 연수가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 근무 시간의 9.24%가 적립이 된다(연간 24일). 다만,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임용된 25

년 이상 근속 직원의 경우, 정규 근무 시간의 11.55%의 적립률, 최대 30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캘리

포니아 주는 임시직 공무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펜실베니

아 주에서는 임시직 공무원은 연간 750시간 이상의 정규 근무 시간을 채운 후에 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Pennsylvania’s State System of Higher Education, 2024). 

연가 보상비와 관련하여,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전근, 해고, 퇴직 시 누적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가, 보상 휴가, 공휴일 휴가, 병가 포함)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지급 계획(leave 

payout plan)에 따라,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치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나, 5,000 달러 이하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다(Pennsylvania Office of Administration, 

2024). 

캘리포니아 주와 다르게,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연차의 저축과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구체

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최대 45일까지 차년도로 이월이 되지만, 7번째 급여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연가는 병가로 전환되는 조건이 존재하며, 이 경우 300일까지 누적된다.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공무원은 연가를 미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속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일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는 공무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관장이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기 휴가 사용을 보장

하고 있다(Pennsylvania Office of Administration, 2024). 

2. 프랑스

프랑스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는 1983년 7월 13일 법(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Le Pors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휴가제도는 연차 휴가, 병가, 기타 휴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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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육아 휴가, 입양 휴가, 부성 휴가, 가족 연대 휴가, 가족돌봄 휴가, 경력인증을 위한 휴가, 노동조

합 교육 휴가, 직무연수 휴가, 보건 안전 근로조건 위원회 연수 휴가, 단체 대표 활동을 위한 휴가, 

예비군 훈련 참여 휴가) 등이 있다(Légifrance, 2024). 프랑스에서 휴가제도와 같은 복무규정은 지

방자치단체의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시, 주당 근무 일수의 5배

에 해당하는 기간을 유급 연차 휴가로 받는다(Légifrance, 2024). 통상적으로, 주 5일, 35시간 근무 

시, 2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는다. 임용 첫 해에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근무

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된다. 프랑스 지방공무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의 차이 없이 모두 동

일한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시간제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전일제 정규직 공무원

에 비해 부여 연차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 공무원 기본법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예외

적인 경우(출산, 질병, 해외 파견, 산재 등)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경우, 기관과의 협의

를 통해 제한적으로 연차 휴가를 이월할 수 있다. 프랑스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기본적

으로 연차 휴가의 이월이 불가능하지만, 근로 시간 저축 계좌(compte épargne-temps: CET)라는 

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와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 시간 저축 계좌

는 연차휴가의 일부, 초과근무 시간, 근무시간 단축(réduction du temps de travail: RTT), 연장근

로 등을 계좌에 적립하여 긴급한 상황이나 장기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 시간 저축 계좌에 적립된 시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적립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일시금, 퇴직연금으로 전

환)도 가능하다(Légifrance, 2024).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사전 휴가(Congé par anticipation)라는 제도가 존재

하여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휴가 일수는 기관장과의 합의가 필요하여, 당겨쓸 수 있는 연가를 규정해 놓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존재한다.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최소한 12일을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연속 24일까지 사

용이 가능하다(Légifrance, 2024). 이 규정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일본

일본은 ｢일반직 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원 규칙｣을 근거로 공무원 휴

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한 수준의 연차휴가, 병가, 돌봄 휴가 및 돌봄 시간, 특별휴가가 부여

된다(박현욱･이재용, 2020). 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도쿄도와 구마모토현은 ｢직원의 근무시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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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휴가 등에 관한 조례(職員の勤務時間、休日、休暇等に関する条例)｣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연

차 유급 휴가, 병가, 특별휴가, 개호 휴가(돌봄 휴가) 등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경우, 

도쿄도와 구마모토현과 마찬가지로 연차 유급휴가, 병가, 특별휴가, 개호 휴가가 제공되며, 추가적

으로 조합휴가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도쿄도, 홋카이도, 구마모토현 모두 일반직 공무원에게 연간 20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제공되며, 중도 임용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가 제공된다. 이는 재직기

간에 따라 연가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일

본에서는 임시직 공무원의 유급 연차휴가 일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지며, 인사위원

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차휴가의 사용 및 이월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연차유급 연차휴가는 1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

능하며,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15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인사원 규칙｣15-14).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차년도로 20일까지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부여받은 연차휴가

와 이월된 연차휴가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

용의 보장’과 같은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들이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청구된 시기에 휴가를 가는 것이 직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로 조정이 가능하다(｢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또한, 우리

나라와 달리, 도쿄도, 홋카이도, 구마모토현에서는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

전적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차년도 휴가를 미리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지방공무원 휴가제도가 기본적으로 ｢일반직 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사원 규칙｣을 준용하고 있지만, 행정 법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기준

을 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휴가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가

의 종류, 돌봄휴가 및 돌봄시간의 내용, 출산휴가의 내용, 특별휴가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

히,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에 따른 재해의 수준 및 유형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특별휴가가 마련되

어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의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비교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의 휴가제도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방식,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

제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연가 보상비 지급, 연가일수의 공제, 연가 당겨쓰

기, 연가 사용의 권장, 연가 저축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등 연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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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가제도와 관련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휴식을 통한 공직 생산성 제

고, 일과 삶의 균형, 저출산･노령화 사회 대비 등 휴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휴가제

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도한 업무로부터 벗어나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장기휴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 당겨쓰기, 연가 저축제, 10일 이상 연

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이 신설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저연차 직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저축된 

연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규정을 폐지하여 공무원들의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

였다. 저축된 연가의 소멸 규정은 공무원들의 장기휴가를 촉진하고자 마련한 연가 저축제 및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 보장의 본래의 목적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본 규정의 개정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최대 연가 저축일수에 대한 규정, 저축된 연가의 사용 한

도에 대한 규정,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과 관련하여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복무 담당 부서 간 사용 규정과 관

련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는 연가 사용 촉진

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연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는 경우, 

연가 저축제 및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에 연가 저축제의 최대 저축일수, 저축된 연가의 사용한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

수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연가를 저축하고,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

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는 연가 저축

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당수의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에는 해당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해당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휴가를 동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기부하거나 휴가은행(leave bank)을 

통해 매년 일정 수준의 휴가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24).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80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1시간 단위로 휴가를 기부할 수 있으며, 최대 12주까지 휴가를 기부받을 수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2024).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자신이 가진 유급휴가를 최대 5

일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받는 직원은 캘리포니아 주와 마찬가지도 12주까지 휴가를 기부받

을 수 있다(Pennsylvania Office of Administration, 2024). 휴가 공유제 및 휴가은행은 상대적으로 

병가의 사용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많은 공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에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높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공직사회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제도 도입 시, 기부된 휴가의 공정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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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배분이 필요하며, 신청 및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휴가를 기부하는 이에

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캠페인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의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

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문화

적, 역사적, 환경적, 지역적 특색에 맞게 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휴가제도는 비슷하다. 반면에, 해외 국

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휴가제도 규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州) 정부에서는 연방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

준 및 내용을 담아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방 공무원과 주 공무원의 휴가제도가 

차이를 보이며, 주마다 자신의 주의 특색에 맞게 휴가제도를 개정할 자율성을 갖고 있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24). 일본 역시 도쿄도, 홋카이도, 구마모토현의 휴가제도가 

일부 다른 것을 볼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무원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의 형

평성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휴가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할 자율성

이 보장되고 있다(일본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구체적으로, 일본은 지역별로 환경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 관련 특별휴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춰 휴가제도를 차별화할 수 있

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의 휴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하였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비교 대상 국가가 미국, 일본, 

프랑스로 한정적인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비교･분석하

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부에서는 공직 생산성 제고, 효율적인 공직 근무 

문화 조성,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여 출산･양육･돌봄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연가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특별휴가를 도입･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

히, 최근 육아시간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족돌봄휴가 유

급일수 확대를 발표하였다(인사혁신처, 2024).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출

산, 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

는 해외 국가와의 특별휴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휴가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공무원들은 연가의 70% 미만을 사용

하며,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가기 어려운 공직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현욱･이재

용, 2020; 인사혁신처, 2024). 이는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박현욱･유수동, 2023).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떠

한 요인이 공공부문 내 조직 구성원들이 연가 및 장기휴가를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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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휴가제도 및 근무 혁신을 위한 보다 세밀한 이론적･정책적 제언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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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해외사례 비교연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가족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공무원 휴가제도가 도입 및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가 및 장기휴가 사

용률은 저조하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의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충분

한 휴식을 취하고, 장기휴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연가 저축제와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환경적 특

색에 맞게 휴가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해외사례,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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